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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참여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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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은퇴 전 고용과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

으로부터 출발했다. 연속이론과 유사모델에 근거해 고용유사성이 첫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둘째,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자 했다.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추출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70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유사성 가운데 직종유사성만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참여노인의 우울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는 높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노인일자리, 고용, 직무만족,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1. 서론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예산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복지

정책이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온(김소향․이신숙, 

2009: 310) 반면, 낮은 급여수준, 제한된 고용기간, 저숙련 직종은 정책의 질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급여 외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연간 7개월의 

고용기간을 9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인일자리가 고숙련의 전문직은 제한되고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는 계층배타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이소정 외, 2011: 14). 특히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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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노년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좋은 일자리(decent job)’ 개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대

되고 있다.

연속이론은 노년기 생활과 이전 생활 사이에 연속성이 높을수록 노인이 노년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며, 일상에 대한 재해석이 용이해 노년의 직업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속성은 삶의 가변성은 낮추고 통제력은 증진시켜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

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Atchley, 1989: 183-190). 유사모델은 과거경험에 기초한 노인의 욕

구와 노년기의 환경 사이에 유사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설

명한다(Carp and Carp, 1984: 최은영, 2011: 41에서 재인용). 특히 유사모델은 개인의 욕구 및 특성과 

환경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적응이 일차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만족과 자아효능감을 결정하고 일차적 

적응의 결과는 우울, 삶의 만족도 등의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들 이론은 좋은 일자리 개발을 통해 은퇴 전 고숙련 전문직에 종사했던 노인에게 은퇴 전과 유사

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개선은 소득증가와 고용기간의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고숙련의 전문적인 ‘좋은 일자리’ 개발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은퇴 전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일자리’ 개

발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은퇴 전 고용과 노인일자리의 유사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실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속이론은 논리적 견고성에도 직관에 의존해 발전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를 통한 이론 

타당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Kart and Kinney, 2001: 217). 또한 유사모델은 유사성을 폭넓게 정의

함에도 이론적 검증이 주로 물리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사성을 고용으로까지 확

대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이론적 필요성에 근거해 본 연구

는 은퇴 전 고용과 노인일자리 사이의 고용유사성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용유사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함으로써 고숙련 전문직의 예비노인에

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의 확대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지점임을 제안

하는 경험적 근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용에서의 유사성이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연속이론의 이론적 타당성을 실증하고 유사모델의 이론적 유용성

을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견고한 이론에 근거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설명적 연구라는 차이를 갖는다. 또한, 본 연

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와 일자리유형별 분포를 반영한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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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이론적 배경

Atchley의 연속이론과 Carp와 Carp의 유사모델은 고용유사성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

적 관계를 시사한다.

(1) 연속이론

연속이론은 노인이 노년기의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

야하는 경우, 과거경험과 유사성이 높은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이전 삶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다고 주장한다(Atchley, 1989: 183-190). 연속성이란 주관적인 현상으로 내적 연속성과 외적 연속성

으로 구분된다. 내적 연속성은 생각, 기질, 정서 그리고 경험 등 기억된 정신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외적 연속성은 역할, 활동 등 개인이 속했던 과거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Atchley, 1989: 183-185).

내적 및 외적으로 연속성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삶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

는다. 우선 연속성이 높은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결정을 

수월하게 한다. 또한 연속성은 과거의 문제해결이나 대처방식이 현재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가능성

을 높임으로써 자아통합감과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아효능감은 성공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삶의 연속성은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긍

정적 효과가 있다(William James, 1890: Atchley, 1989: 185에서 재인용).

또한, 연속성은 노인이 자신의 직업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기여한다. 노인은 과거의 경험

이 현재에도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직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

의 직업경험을 해석하는데 적절하도록 직업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Liberman and Tobin, 1983; 

Kaufman, 1987;  Atchley, 1989: 187에서 재인용). 재해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직업경험의 연속

성을 높임으로써 노인은 노년기의 직업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내적 및 외적으로 연속성 있는 삶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속성을 높여 노인에게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내적 또는 환

경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내적 및 외적 연

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노인은 자신의 삶이 예측불가능하고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인지하

게 되며 이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새로운 역할로의 전이나 생활사건이 반

드시 연속성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 또는 환경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정신적 위기

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정신건강의 선제조건으로 주목된다(Atchley, 1989: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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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직업경험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 기술 및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연

속성이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노인에게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한 활동, 기술 그리고 환경의 연속성은 노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최적화하

는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Atchley, 1989: 188).

Atchley(1989: 186-190)는 개인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연속성을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했다. 

삶의 연속성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은 삶이 예측하기 어렵고 단절적이라고 느낀다. 

노인의 현재 여건이 과거와 큰 차이가 있을 때 과거의 기술, 개인적 전략 그리고 사회적 경험들은 

노년기의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연속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변화된 생활여건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해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변화의 속도가 개인적 선호나 사회적 요구와 일치할 때 노인은 최적의 연속성을 경험한다. 환경의 

변화 정도가 노인의 능력으로 적절히 대처해 낼 수 있을 때 연속성은 최적의 수준에 이른다. 연속성

이 최적의 상태일 때 성격, 과거의 기호, 역할관계 그리고 사회적 경험은 노인이 변화에 잘 적응하도

록 돕는다. 따라서 최적의 연속성을 경험한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

를 유지하게 된다.

(2) 유사모델

Carp와 Carp(1983)의 유사·보완모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욕구와 환경이 인간의 복지를 결정한다는 Murray(1938)의 이론과 인간행동을 인간과 환경

의 함수로 설명하는 Lewin(1935)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변혜령, 2001: 38에서 재인용). Carp와 

Carp(1983)의 유사․보완모델은 모태가 되는 Murray(1938)와 Lewin(1935)의 이론이 인간과 환경 두 

체계 간의 상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모델로 불린다(변혜령, 2001: 38에서 재인용).

유사․보완모델은 인간의 복지를 어떤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 다른 하위모델을 대응해 

설명한다. 생존욕구와 같이 낮은 단계의 욕구에서 파생된 복지는 보완모델을 적용하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등 높은 단계의 욕구와 관련된 복지는 유사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유사모델은 경험에 근거해 발달된 행위자의 욕구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사이의 유사성

에 주목한다. 행위자의 욕구와 환경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행위자의 복지와 정신건강은 높아진다

고 주장한다. 즉 유사모델은 경험에 의해 발달된 인간의 욕구와 환경 사이의 일치성을 통해 인간의 

복지를 설명한다(Carp and Carp, 1984: 변혜령, 2001: 40에서 재인용).

유사모델은 도식적으로 예측요인, 중간결과, 최종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예측요인은 구체적으로 개

인변인, 환경변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사이의 유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변인은 건강을 비롯한 개

인적 특성과 경험에 근거한 욕구, 환경변인은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자원이나 장애물 등의 환경적 조

건 그리고 유사성은 개인변인과 환경변인 사이의 일치성을 지표로 한다(Carp and Carp, 1984: 변혜

령, 2001: 41에서 재인용).

유사모델에서 개인의 욕구 및 특성과 환경사이의 유사성이 미치는 영향은  중간결과와 최종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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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중간결과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리고 두 체계 사이의 일치도에 대한 일차적 적응

의 결과이며, 환경에 대한 지각과 행동을 뜻한다(Carp and Carp, 1984: 최은영, 2011: 41에서 재인

용). 직장선택과 직장적응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일차적 적응결과로 가장 빈번히 연구

되어 온 주제이다(Kristof-Brown, 2000: 660-661). 개인은 자신의 지식, 기술, 규범과 유사성이 높은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과 직장 사이에 기대되는 지식, 기술, 규범이 조화로울수록 개인

의 직무만족과 조직헌신도가 높아진다(Kristof-Brown, 2000: 660-671). 특히 Ostroff 외(2005)는 개인

과 직장 사이의 유사성은 이직의도나 조직헌신도보다 직무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고 강조한다. 

유사모델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 기대, 신념과 환경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또 

이에 적응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일차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설명한다(최

은영, 2011: 40-41). 노년기의 적응과업을 지닌 노인은 과거의 직업경험과 현재 일자리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고 대처하면서 노년기 변화에 적응한다. 이 과정은 노인이 적응과업을 수행하고 주어진 환경에 

통제력을 발휘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 즉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추구하는 전

문분야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유사성이 높다고 인지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자아효능감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유사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유사모델의 논지를 실증한다(Srsic and 

Walsh, 2001: 209-211).

한편 유사모델의 최종결과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유사성과 중간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Carp and 

Carp, 1984: 최은영, 2011: 41에서 재인용). 최종결과는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 삶에 대한 만족

도, 정신적인 건강상태 등 개인과 환경 사이의 궁극적 적응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사모델을 통

해 노인의 적응을 고찰한 연구들은 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우울 등으로 궁극적 적응의 

상태를 설명했다(변혜령, 2001; 최은영, 2011).

Smith와 Bielecky(2012: 355-357)는 직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등 직무 

유사성이 감소하면 직무에 대한 통제감과 만족감이 낮아지고, 직무통제감과 만족감의 감소는 우울위

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Smith와 Bielecky(2012)의 연구결과는 직무유사성이 중간결과인 직무만족을 

매개로 최종결과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모델의 이론적 도식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Cunningham(2009: 330-333)은 유사성의 효과가 주로 직업이나 조직과 관련된 일차적 결과

를 중심으로 탐색되었음을 지적하고 개인과 조직의 가치관에서의 유사성이 최종결과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2) 선행연구고찰

(1)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한계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

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노인복지정책이다. 노인일자

리사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동향을 논할 만큼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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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제한적이나마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연

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단계에 조응해 주제가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

기 이전이나 시행의 초기에는 노인복지정책으로써 일자리사업을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목

적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임춘식, 2003; 지은구, 2004).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연구의 방향은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이들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자리사업의 목적이 노인

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참여기회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빈곤율 감소 등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지지

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성과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탐색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심리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왔

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심리적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직무만족도, 참여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을 중심으로 고찰했다(김소향․이신숙, 2009; 황선영, 2010; 임중철 외, 2012). 둘째

로 노인일자리사업 연구들은 사업의 효과를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 사이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의 차이로 개념화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경

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을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김소향․이신숙, 2009; 이소정 외, 2011; 임중철 외, 

2012).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

는 일자리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이나 일자리의 특성, 직무만족 

등을 중심으로 사업효과의 설명변인을 밝히고자 했다(황선영,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

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사업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는 수준으로, 변수 사이

의 관계를 가정할만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일부지역에 제한된 표본과 대표성을 확

보하기 어려운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2) 주요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①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의 환경, 직무에 대한 보상 등 직무에 대한 좋고 싫음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Jaspen and Sheu, 2003: 162). 선행연구는 직무와 관련된 인간의 특성과 

직무환경 사이의 일치정도가 삶의 질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유사모델의 

주장을 지지했다(Tinsley, 2000: 358-36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전공과 졸업 후 직업

과의 일치도는 직업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art et al., 1986: 216-223). 또

한 Jespen과 Sheu(2003: 175)은 종적연구를 통해 23년의 시차를 둔 두 시점의 직업이 일치할 경우 

직무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직무유사성과 직무만족 사이의 정적인 연관성을 확

인했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은 고용의 유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개인의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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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한다. 제조업 남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의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보상체

계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울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경 외, 

2012: 253).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직장의 구조, 

사회적 인정, 인간관계 등을 통해 파악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현숙 외, 2012: 505).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이들 연구결과는 

직접적으로 직무만족과 우울과의 인과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아니지만 직무만족이 직무스트레스와 상

관이 높기 때문에(이정현 외, 2012) 직무만족과 우울과의 영향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적  폭넓게 지지되고 있다

(박세영, 2011: 333).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 높은 직무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Kohan and O'Connor, 2002: 311-314).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모․황경열, 2012: 102).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박세영(2011: 343)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총 분산의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등 직무만족도

가 높을수록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선영, 

2010: 252).

②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난에 대처하고,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Ghaderi and Rangaiah, 2011: 213)", 즉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Caprara and Steca, 2005: 195).

자아효능감은 욕구와 환경 그리고 이들 간의 조율에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한 경험의 함수로 이해

할 수 있다. 과거와 연속성이 높은 직무내용이나 환경은 새로운 직장과 변화된 직무에 성공적으로 적

응할 가능성을 높여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Atchley, 1989: 185).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 규범, 지식에 비추어 직무특성과 환경이 조화롭다고 인식할수록 종사자

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douva, 2009). 이들 연구결과는 직무의 연속성이나 직무의 

유사성이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한 것으로 고용유사성과 자아효능감 사이

에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아효능감은 복지를 비롯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성공의 필

수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Bandura, 2001: 1-3; Sander and Sander, 2003: 11). 자아효능감에 대한 

초기연구는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을 인지적 과정이나, 동기, 수행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최근에

는 심리사회적 기능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자아효능감은 낙관주의,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심리와는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불

안, 우울과는 역의 관련성을 보인다(Ghaderi and Rangaiah, 2011: 231). 자아효능감과 은퇴로 인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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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우울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효능감은 조기은퇴로 인한 불안을 가장 잘 예측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retz et al., 1989: 304-307).

Caprara와 Steca(2005: 205-207)는 자아효능감이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 감정이입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사회적 행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아효능감은 높은 삶의 만족도로 연계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자아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 장년, 중년보다 노년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자아효능감의 증진이 

특히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울증 노인의 자아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강선경, 2009: 638)에서도 자아효능감

이 높을수록 우울증 노인의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Moen(2002)은 

자아통제감이 은퇴과정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중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아효능감이 노인의 고용유사성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우울

우울은 슬픔, 무기력, 무관심,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증상과 불면, 식욕부진, 낮은 활동력, 신체화 등

의 신체적 증상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이다. Beck의 우울에 대한 인지이론은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자

신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Beck et al., 1979).

낮은 자아효능감은 우울에 취약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이다(Haaga et al., 1995: 147-148). 

Beck의 이론적 모형에 근거해 자살시도를 설명한 Dieserud 외(2001: 161)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

아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줍음, 외로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aprara and 

Steca, 2005: 196).

우울은 개인의 직무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취업여성의 삶의 질을 고찰한 연구에서 직무만족

이 높을수록 우울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여진․홍환, 2009: 109).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우울의 영향관계를 고찰한 연구에서 고용불안 등 부정적 직무환경은 우울을 유

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지영․최수찬, 2009: 159).

④ 삶의 만족도

Kalish(1975)는 삶의 만족도를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대했던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

하는 정도와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했다. 

Kalish(1975)의 정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 욕구와 환경 사이의 조화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를 

개념화하는 특징을 보인다(최혜지, 2006: 30에서 재인용).

전통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객관

적인 삶의 만족도는 재산, 소득, 건강수준, 사회적 지위 등 객관적이고 양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화되

며, 국가별 삶의 만족도 등 집합적 수준에서의 삶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인지적인 평가로,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참여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255

하는데 사용되었다(김태현․한은주, 1994).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통해 설명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오승환․윤동성, 2006)를 보이는 반면,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등의 심리적 특성(정종

현․최수일, 2011; 최성희․한명숙, 2011), 사회적 지지와 직업을 비롯한 사회참여적 특성(김소향․이

신숙, 2009; 최성희․한명숙, 2011), 만성질환 및 일상생활기술 등의 신체적 건강상태(이성은, 2012; 

최현석․하정철, 2012)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비교적 폭넓게 지지되고 있다.

3) 연구모형

Atchley(1989: 183-190)는 연속이론을 통해 활동, 역할, 환경에서의 연속성은 생활사건에 대한 해

석력과 판단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며,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직무만족감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속성은 일관된 자아개념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 우울 등 부정적 정서는 낮추고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정서는 확대하는 효과

가 있다고 주장했다.

Carp와 Carp의 유사모델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욕구 및 특성과 환경 즉 직장 또는 직무특성 사이

의 일치정도는 일차적으로 자아효능감과 직무만족을 비롯한 중간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중간결과는 우

울과 삶의 만족도라는 최종결과를 결정한다고 도식화했다(Carp and Carp, 1984: 변혜령, 2001: 38-41

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Atchley의 연속이론이 제시한 바에 따라 고용유사성은 직무만족, 자아효능감, 우울과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했다. 특히 유사모델에 기초해 고용유사성은 유사성의 중간결

과인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중간결과는 최종결과인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결

정한다고 가정했다. 즉 유사모델의 이론적 도식에 따라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의 중간결과는 고용유

사성과 최종결과 사이의 인과적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유사모델은 개인의 욕구와 특성, 환경적 특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유사성이 궁극적으로 우울과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고용유사성이 중간결과와 최종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용과 관련된 개인적 욕구 및 특성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했다.

고용과 관련된 개인적 욕구 및 특성은 희망하는 주당 근로일 수,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로 지표화했다.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이다. 고용과 관련된 환

경적 특성으로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 현재의 월평균 급여 그리고 현재 일자리가 지식이나 기술 습득

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 즉 인적자본축적의 가능성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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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고용유사성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고용유사성은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표집방법

본 연구는 사회조사연구로 설계되었다.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700명을 비례

층화표집법을 통해 추출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참가자의 지역별 분포와 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

에 맞추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표본을 각각 40%, 40%, 20%,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

장형 등 사업 유형별 표본을 각각 35%, 22%, 26%, 17%의 비율로 표집했다. 표본의 틀로는 새누리 

시스템에 등록된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을 사용했으며, 전국적 규모의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하고자 했다.

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다. 자료수집은 조사전문기관에 소속된 유급면접원이 

대면면접방법을 통해 수집했다. 자료수집은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참여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257

3) 측정지표 및 도구

(1) 고용유사성 및 통제변수

고용유사성은 고용직종의 유사성, 고용형태의 유사성, 고용급여의 유사성 그리고 표현된 고용유사

성의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했다.

① 고용직종의 유사성

고용직종의 유사성은 고용분야를 지적 노동분야와 육체적 노동분야로 이원화하고, 은퇴 전 주요 고

용분야와 노인일자리사업 고용분야의 일치여부를 통해 확인했다. 은퇴 전 주요 고용분야와 노인일자

리사업의 고용분야가 모두 지적 노동분야이거나 또는 모두 육체적 노동분야로 일치하면 1점을, 불일

치하면 0점을 부여했다.

② 고용형태의 유사성

고용형태의 유사성 또한 은퇴 전 주요 고용형태와 노인일자리사업 고용형태 사이의 일치여부를 통

해 측정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용형태는 임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퇴 전 고용형태가 임시직인 

경우에만 일치로 1점을, 그 외에는 불일치로 0점을 부여했다.

③ 급여의 유사성

급여의 유사성은 은퇴 전 월평균 급여액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월평균 급여액 사이의 차이를 통해 

측정했다. 급여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급여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절대액수

의 차이로 점수화했다.

④ 표현된 고용유사성

표현된 고용유사성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도 현재 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전에 하던 일과 관련이 높아서’라고 답한 경우 2점, ‘능력과 적성에 맞아

서’라고 답한 경우 1점, 그 외에 ‘담당자의 권유’, ‘활동처가 가까워서’ 등의 기타 답변을 한 경우 0점으

로 점수화했다.

⑤ 인적자본축적 가능성

인적자본의 축적가능성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축적가능성을 뜻한다.

(2) 중간결과

①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정광호와 김태일(2004), 손능수(2005), 김욱과 원영희(2008),  이인숙(2010)의 연구에

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을 토대로 박경화(2011)가 개발한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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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외, 2011: 15-18에서 재인용). 직무만족도는 급여, 직무내용, 근로환경, 서비스환경의 네 차원

으로 구분했으며, 각각 2문항, 3문항, 4문항, 5문항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은 ‘매우 불만족’

에서 ‘매우 만족’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0.78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② 자아효능감

박현선(1998)이 개발한 자아유능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자아유능감 척도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주관적 평가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의 리커트형 10점 척도로 응답을 측정했으나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해 리커트형 5점 척

도로 변환해 사용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자아효능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0.86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최종결과

① 우울

한국복지패널 1차 가구원용 조사에서 가구구성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항을 본 연

구에서 수정 없이 차용했다.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극히 드물다’에서 ‘대부분 그랬다’

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측정했다. 11개 질문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축분해방법을 이용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우울 총 분산의 48%를 설명하는 하나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11개 질문 중 ‘비교적 잘 지낸다’, ‘불만 없이 생활한다’는 요인계수가 각각 -0.21, -0.15로 추출된 공통

요인에 부하되지 않았다. 나머지 9개 문항은 요인계수가 0.65 이상으로, 추출된 공통요인에 성공적으

로 적재되었으며 이들 9개 문항을 이용해 우울을 측정했다. 9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0.87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뜻한다.

② 삶의 만족도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박명화 외, 2008)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이용했다. 모두 2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측정했다. 25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주축분해방법

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아이겐 값이 8.47인 하나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희망이 없게 느껴진다’, ‘젊은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늙는다는 것은 쓸모없어지는 것이다’, ‘일

자리를 가지고 계속 일하고 싶다’의 4개 문항은 요인계수가 각각 0.02, 0.16, -0.07, 0.26으로 추출된 공

통요인에 적재되지 않았다. 21개의 문항은 요인계수가 0.30 이상으로 추출된 공통요인에 성공적으로 

적재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21개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0.89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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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고용유사성, 직무만족도와 자아효능감 그리고 우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는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했다. 유사모델이 제시한 이론적 과정에 따라 1차 분석은 고용유사성이 직무만족도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 2차 분석에서는 고용유사성과 함께, 직무만족도와 자아효

능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고용유사성이 직무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을 통

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은 Sobel test를 이용해 검증했다. 그 외에 주요변수

에 대한 기술적 정보는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14.0이 

사용되었다.

5)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700명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36.86%(n=258), 여성이 63.14%(n=442)로 여성이 남성의 

1.7배에 달했다. 연령대는 60에서 64세가 8.57%(n=60), 65에서 69세가 29.57%(n=207), 70에서 74세

가 38.0%(n=266), 75세에서 79세가 19%(n=133), 80세 이상이 4.86%(n=34)를 차지했다. 결혼 상태는 

기혼 유배우자가 54.86%(n=384), 사별이 43.0%(n=301), 별거가 1.0%(n=7), 이혼이 1.14%(n=8)로 나

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4%(n=98), 부산이 9.14%(n=64), 대구가 4.43%(n=31), 인천이 

4.86%(n=34), 광주가 3.29%(n=23), 대전이 3.14%(n=22), 울산이 1.29%(n=9), 경기가 13.71%(n=96), 

강원이 7.29%(n=51), 충북이 5.0%(n=35), 충남이 5.14%(n=36), 전북이 7.0%(n=49), 전남이 

7.43%(n=52), 경북이 8.0%(n=56), 경남이 6.29%(n=44)를 차지했다.

4.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분석 결과

(1) 고용유사성

과거 직종과 현재 직종이 일치하는 노인은 68.0%로 직종유사성은 비교적 높았다. 반면 고용상의 

지위가 일치하는 노인은 6.71%에 불과해 대부분의 노인이 과거 고용지위와 현재 고용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과거 하던 일과 유사성이 높아서’라고 

답한 노인은 3.57%에 불과했으며, ‘적성에 맞아서’라고 답한 노인이 24.43% 그리고 72%의 노인은 현

재 일을 선택한 이유가 과거 하던 일과의 유사성이나 적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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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과거급여에 비해 현재급여가 감소한 노인이 91%, 급여에 변화가 없는 노인이 9%를 차지했

다. 급여가 감소한 노인들의 감소액은 101만 원 이상이 27%, 51만 원에서 100만 원이 21.86%, 26만 

원에서 50만 원이 17.20%, 25만 원 이하가 24.86%로 조사되었다. 과거급여와 현재급여 차이의 절대액

은 평균 109.64원(sd=132.30)으로 나타났다.

빈도(N) 백분율(%)

직종유사성
일치 476 68.00

불일치 224 32.00

고용형태유사성
일치 47 6.71

불일치 653 93.29

표현된 유사성
일자리 유사성 25 3.57

적성 171 24.43

기타 504 72.00

<표 1>  고용유사성 기술분석

N=700

(2)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

직무만족은 평균 54.23(sd=5.93), 최소값은 14점 그리고 최대값은 72점으로 넓은 범주를 보였다. 

자아효능감은 최소 6점에서 최고 24점의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은 16.30(sd=3.09)으로 나타났다. 우울

은 평균 14.58(sd=5.39)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최소 9점에서 최대 33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는 평균 48.13(sd=10.71)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24점에서 최대 84점의 넓은 범주를 보였다.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Min) 최대값(Max)

직무만족 54.23 5.93 14 72

자아효능감 16.30 3.09 6 24

우울 14.58 5.39 9 33

삶의 만족도 48.13 10.71 24 84

<표 2>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 기술분석

N=700

2) 고용유사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고용유사성이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① 직무만족

고용유사성 변수 중 직종유사성만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1.84, t=2.04), 은퇴 

전 주요직업의 직종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직종이 유사할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유사성, 급여유사성, 표현된 유사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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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사성은 고용과 관련된 개인의 욕구, 현재의 고용특성과 함께 직무만족 총 분산의 11%를 설

명했다(R2=0.11). 고용과 관련된 개인의 욕구, 현재의 고용특성만이 투입된 1단계에 고용유사성이 추

가 투입됨에 따라 설명분산은 3%가 증가했으나 추가된 변수의 수를 고려한 조정분산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현재근로시간과 인적자본의 축적 가능성만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b=0.08, t=3.48),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

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직무만족도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92, t=2.43).

1단계 2단계
b β S.E. t b β S.E. t

Intercept 43.95 0 2.89 15.19*** 47.61 0 3.30 14.44***

희망근로일수 0.25 0.05 0.36 0.71 0.27 0.05 0.36 0.75

희망근로시간 0.34 0.06 0.45 0.76 0.18 0.03 0.46 0.39

희망급여 -0.01 -0.07 0.01 -0.81 -0.00 -0.03 0.01 -0.30

주관적 건강 0.51 0.08 0.47 1.09 0.46 0.07 0.47 0.98

현재근로시간 0.08 0.25 0.02 3.48*** 0.08 0.25 0.02 3.45***

현재급여 0.07 0.10 0.05 1.42 0.05 0.08 0.05 1.13

인적자본축척 0.92 0.17 0.38 2.43* 0.84 0.15 0.40 2.12*

직종유사 1.84 0.14 0.90 2.04*

고용형태유사 0.75 0.05 1.01 0.74

급여유사 0.00 0.06 0.00 0.77

표현된 유사 0.71 0.07 0.76 0.93

F 2.37*  2.10*

df(Model, Error) (7.208) (11.204)

R² (Adj R²) 0.08 (0.05) 0.11 (0.06)

* P<0.05  ** P<0.01  *** P<0.001

<표 3>  고용유사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② 자아효능감

고용유사성 변수 중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이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사성이 높을수록(b=0.01, t=2.57), 일자리 선택에서 고용유사성이 중요하다고 인지

할수록 자아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b=0.83, t=1.86).

고용유사성은 개인의 욕구 및 특성, 현재의 고용특성과 함께 자아효능감 분산의 20%를 설명했다

(R2=0.20). 고용유사성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한 조정설명분산은 3%에 그쳤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주관적 건강상태(b=0.59, t=2.18)와 인적자본 축적의 가능성(b=0.54, t=2.31)

이 고용유사성이 투입된 후에도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현재의 일자리가 인적자본 축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자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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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Intercept 11.03 0 6.44*** 10.84 0 5.67***

희망근로일수 -0.03 -0.01 -0.15 -0.03 -0.01 -0.13

희망근로시간 -0.16 -0.05 -0.63 -0.06 -0.02 -0.22

희망급여 0.02 0.20 2.62** 0.01 0.10 1.30

주관적 건강 0.68 0.17 2.51* 0.59 0.14 2.18*

현재근로시간 -0.01 -0.06 -0.90 -0.01 -0.03 -0.54

현재급여 0.02 0.06 0.86 0.04 0.09 1.34

인적자본축척 0.78 0.22 3.42*** 0.54 0.15 2.31*

직종유사 0.84 -0.10 1.63

고용형태유사 -0.25 -0.03 -0.43

급여유사 0.01 0.18 2.57*

표현된 유사 0.83 0.12 1.96*

F

df(Model, Error)

R² (Adj R²)

5.79
***

(7.222)

0.15 (0.13)

5.05***

(11.218)

0.20 (0.16)

*P<0.05  **P<0.01  ***P<0.001

<표 4>  고용유사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 고용유사성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① 우울

고용유사성 변수 중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유사성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 고용유사성이 추가로 투입

되었으나 우울의 설명분산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R2=0.16), 조정된 설명분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② 삶의 만족도

고용유사성 변수 중 직종유사성만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3.54, t=2.04). 이는 은퇴 전 주요직업의 직종과 일자리사업의 직종이 일치할 경우 삶의 만

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유사성은 개인의 욕구와 특성, 현재 고용특성과 함

께 삶의 만족도 총 분산의 19%를 설명했으며(R2=0.19), 고용유사성이 추가됨에 따라 조정된 설명분

산은 2% 증가했다.

(3)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① 우울

직무만족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이 증가하면 우울은 유의미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3, t=-3.51). 고용유사성, 통제변수와 함께 직무만족이 추가된 모델은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참여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263

우울분산의 20%를 설명했으며(R2
=0.20), 직무만족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된 조정설명분산은 4%에 

달했다. 

자아효능감 또한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아효능감이 증가하면 우울은 유의미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0.47, t=-3.99). 고용유사성과 함께 자아효능감이 투입된 모델은 

우울분산의 22%를 설명했으며(R2=0.22), 자아효능감이 투입됨에 따라 조정된 설명분산은 2%가 증

가했다.

② 삶의 만족도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3, t=1.67). 직무만족은 고용유사성 그리고 통제변수와 함께 삶의 만족도 총 분산의 20%를 설

명했으며(R2=0.20), 직무만족이 추가되어도 조정된 설명분산은 변화가 없었다.

한편, 자아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아효능감이 증가하면 삶의 만

족도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5, t=8.96). 자아효능감은 고용유사성 그리고 

통제변수와 함께 삶의 만족도 총 분산의 41%를 설명했으며(R2=0.41), 자아효능감이 추가됨에 따라 

조정된 설명분산은 21% 증가했다.

(4) 고용유사성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①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

고용형태유사성, 급여유사성, 표현된 유사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이들 

변수가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지지되지 못했다. 직종유사성이 직무만족, 직무만

족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 모두 유의미해 직종유사성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만이 지지되었으며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했다. Sobel test 결과 직종유사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Z값이 1.74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유사성, 고용형태유사성, 급여유사성, 표현된 유사성이 직무만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모두 지지되지 못했다.

②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

직종유사성과 고용형태유사성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이들 유사성이 자아효능감에 이르는 경

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지지되지 못했다. 그러나 급여와 표현된 유사성이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이들이 자아효능감에 이르는 경로와 자아효능감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 모두 유의

미해 Sobel test를 통해 유의미성을 분석했다. Sobel test 결과 급여유사성이 자아효능감을 통해 우울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Z값이 -2.22, 표현된 고용유사성이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Z값이 -3.21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이 증가하면 

자아효능감 또한 증가하고 증가한 자아효능감은 우울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종유사성과 고용형태유사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이들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미하지 않아 지지되지 못했다.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은 이들이 자아효능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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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와 자아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 모두 유의미해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미

성을 검증했다. 급여유사성이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Z값이 2.56, 표

현된 유사성이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Z값이 4.58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와 표현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증가한 자아효

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b β se t b β se t b β se t b β se t

Intercept 19.65 0 3.02 6.52*** 19.21 0 3.46 5.55*** 29.86 0 4.79 6.23*** 24.33 0 3.59 6.79***

희망근로일수 0.77 0.14 0.37 2.11
*

0.77 0.14 0.37 2.09
*

0.83 0.15 0.36 2.30
*

0.76 0.13 0.36 2.13
*

희망근로시간 0.00 0.00 0.46 0.01 -0.01 -0.00 0.47 -0.03 0.03 0.005 0.46 0.06 -0.04 -0.006 0.46 -0.09

희망급여 -0.05 -0.29 0.01 -3.92
***

-0.05 -0.29 0.01 -3.51
***

-0.05 -0.29 0.01 -3.64
***

-0.04 -0.26 0.01 -3.26
**

 주관적 건강 -0.95 0.13 0.47 -2.01* -0.93 -0.13 0.49 -1.91 -0.84 -0.12 0.48 -1.75 -0.65 -0.09 0.47 -1.37

현재근로시간 0.03 -0.08 0.02 1.24 0.03 0.08 0.02 1.15 0.04 0.13 0.02 1.91 0.02 0.07 0.02 1.04

현재급여 -0.03 -0.04 0.05 -0.68 -0.04 -0.05 0.05 -0.69 -0.02 --0.03 0.05 -0.45 -0.02 -0.02 0.05 -0.35

인적자본축척 -0.52 -0.08 0.40 -1.31 -0.41 -0.07 0.42 -0.98 -0.23 -0.04 0.42 -0.55 -0.16 -0.03 0.41 -0.39

직종유사 -0.62 -0.04 0.93 -0.66 -0.30 -0.02 0.92 -0.33 -0.22 -0.01 0.90 -0.24

고용형태유사 0.42 0.03 1.05 0.40 0.17 0.01 1.03 0.16 0.30 0.02 1.02 0.30

급여유사 -0.00 -0.00 0.004 -0.07 -0.0008 -0.02 0.003 -0.24 -0.002 -0.04 0.003 -0.61

표현된 유사 -0.33 -0.03 0.83 -0.41 -0.47 -0.04 0.79 -0.60 -0.06 -0.005 0.78 -0.07

직무만족 -0.23 -0.20 0.07 -3.15**

자아효능감 -0.47 -0.27 0.12 -3.99
***

F

df(Model, Error)

R² (Adj R²)

6.11***

(7,222)

0.16 (0.14)

3.90***

(11,218)

0.16 (0.12)

4.55****

(12,217)

0.20 (0.16)

5.14***

(12,217)

0.22 (0.18)

*P<0.05  **P<0.01  ***P<0.001

<표 5>  고용유사성, 직무만족, 자아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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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b β se t b β se t b β se t b β se t

Intercept 31.76 0 5.72 5.54*** 32.99 0 6.45 5.11*** 22.31 0 9.08 2.46* 13.99 0 5.92 2.36*

희망근로일수 0.09 0.01 0.70 0.13 0.09 0.01 0.69 0.14 0.04 0.003 0.69 0.05 0.14 0.01 0.59 0.24

희망근로시간 -1.29 -0.11 0.88 -1.46 -1.10 -0.09 0.88 -1.25 -1.14 -0.10 0.88 -1.30 -0. -0.08 0.76 -1.32

희망급여 0.07 0.21 0.02 2.88** 0.05 0.15 0.02 1.92 0.05 0.16 0.02 1.96 0.03 0.10 0.02 1.45

 주관적 건강 3.17 0.23 0.90 3.52
***

2.98 0.22 0.90 3.29
**

2.89 0.21 0.90 3.20 1.95 0.14 0.78 2.49
*

현재근로시간 -0.03 -0.05 0.04 -0.78 -0.02 -0.03 0.04 -0.52 -0.04 -0.06 0.04 -0.91 -0.01 -0.02 0.04 -0.28

현재급여 0.06 0.04 0.10 0.62 0.09 0.06 0.10 0.95 0.08 0.05 0.10 0.82** 0.02 0.02 0.08 0.29

인적자본축척 1.64 0.14 0.76 2.17
*

0.98 0.08 0.79 1.24 0.80 0.07 0.79 1.01 0.03 0.003 0.68 0.05

직종유사 3.54 0.13 1.74 2.04
*

3.22 0.12 1.74 1.85 2.06 0.07 1.50 1.38

고용형태유사 0.38 0.01 1.96 0.19 0.64 0.02 1.96 0.33 0.82 0.03 1.68 0.49

급여유사 0.01 0.12 0.007 1.75 0.01 0.13 0.007 1.85 0.003 0.02 0.006 0.48

표현된 유사 1.82 0.08 1.50 1.21 1.96 0.08 1.50 1.31 0.37 0.02 1.29 0.28

직무만족 0.23 0.11 0.14 1.67

자아효능감 1.75 0.52 0.20 8.96
****

F

df(Model, 

Error)

R² (Adj R²)

5.77
***

(7,222)

0.15 (0.13)

4.55
****

(11,218)

0.19 (0.15)

4.44
****

(12,217)

0.20 (0.15)

12.38
***

(12,217)

0.41 (0.37)

*P<0.05  **P<0.01  ***P<0.001

<표 6>  고용유사성, 직무만족, 자아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계 1단계1) 경로 b se 2단계 경로 b se z

직종유사→우울 직종유사성→ 직무만족 -1.86992 0.90192 직무만족→ 우울 -0.22827 0.07263 1.74

급여유사→우울 급여유사성→ 자아효능감 0.00520 0.00196 자아효능감→ 우울 -0.46363 0.11415  -2.22

급여유사→삶의 만족도 급여유사성→ 자아효능감 0.00520 0.00196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1.80105 0.18933 2.56

표현된 유사성→우울
표현된 유사성→ 자아

효능감
0.79000 0.15124 자아효능감→ 우울 -0.46363 0.11415 -3.21

표현된 유사성→삶의 

만족도

표현된 유사성→ 자아

효능감
0.79000 0.15124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1.80105 0.18933  4.58

<표 7>  Sobel test에 투입된 경로별 계수 및 표준오차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연속이론과 유사모델에 근거해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은퇴 전 고용과 노인일

자리 사이의 유사성이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고용유사

성이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

1)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과 함께 직무만족, 자아효능감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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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고용유사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직종유사성에 한해 정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전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등 지적 노동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했던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강사, 해설사, 독서지도사 등 지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의 고용직종과 유사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 최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으로의 적응이 순조롭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연속이론의 논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고용형태, 급여, 표현된 유사성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고

용유사성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연

속이론의 논지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데 그쳤다.

한편 고용유사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

성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이 증가하면 자아효능감이 증가하고, 증가된 자아효능감이 우울

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는 증가시키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고용유사성의 간접적 영

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과거 경험체계와 현재 환경체계 사이의 유사성이 일차적 적응을 

매개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모델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과거경험과 현재 조건 사이의 연속성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복지를 결정한다는 연속이론

보다 경험 및 욕구와 환경사이의 유사성이 일차적응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를 결정한다는 유사모델의 

이론적 타당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가 유사모델을 주로 물리적 공간의 유사성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의 연계를 고찰하는데 적용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유사성을 고용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적용해 유사성과 심리적 복지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유사모델의 이론적 유용성의 

범위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가 심리적 복지를 대표하는 이론적 구인(construct)임에도 본 연구에서 고용유

사성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심리적 복지의 이중모델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중모델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복지라는 동질적 구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끝이 아닌 심리적 복지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두 개의 구인으로 설명한다. 동질적 구인이 아

니기 때문에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다른 이론적 구인과의 영향관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Bradburn, 1969: Lawton et al., 1991: 182-183에서 재인용). 그 외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아효능감

이 높아지면 우울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효능감은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낮

춘다는 Kim과 Moen(2002: 217)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는 지지되지 못했다. 직무만

족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세 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파급가설

은 직무경험에서의 만족감은 생활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고 주장한다. 보상가설은 직무 외의 다른 활동들이 직무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직무활동을 보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끝으로 분리가설은 직무로부터의 경험과 비직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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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직무이외 활동의 만족감을 포함해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Rice et al., 1980: 박세영, 2011: 333에서 재인용).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도

의 영향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분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직무만족은 직무 이외 만족과는 

독립적임을 시사한다.

고용유사성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영향력을 실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

회복지정책 및 실천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정책적으로 향후 노인일자리 개발이 고숙

련-고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저숙련-비전문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가 고학력의 전문적 경력을 지닌 미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직종과 유사

한 고숙련-고전문 직종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현재의 예비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예비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시점

에 예비노인의 현재 종사하는 직종과 유사한 일자리가 제공되어 직종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또한 고용유사성은 자아효능감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한다는 연구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자아효능감의 확대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지점임을 시사

한다. 자아효능감은 과업성공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참여노인이 기대

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서 고용유사성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 실천현장에서 일자리 배정 시 참여노인의 고용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용유사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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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Employment Continuity on Life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Choi, Hye Ji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started from a question abo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continuit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Based on Continuity theory and Similarity Model,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direct impacts of continuity of employment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indirect impacts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job satisfaction and self efficacy. The study was designed as a social survey 

research. Data from 700 participant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was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only continuity of type of employment 

directly impacted on life satisfaction, and continuity of salary and expressed 

importance on continuity of employment indirectly impacted on depression as 

well as life satisfaction through self efficacy.

Key words : continuity theory, employment, job satisfaction, self efficacy,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